
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(27기) 테마도서 서평

작성자 김아린 도서명 트렌트 코리아 2025

학번 2531046 저자명 김난도 외 8인

서평 내용  (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, 1,000자 이상 작성)

■ 도서 선정 이유 (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)  *100자 내외

사회과학부 학우들이 모인 독서 클럽으로서 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이슈를 나

눔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듯하여 선정하였다.

■ 주요 내용 요약   *300~400자

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주된 특징으로는 10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는 

것이다. 몇 가지 주요 트렌드로는 첫째, 옴니보어 (Omnivore), 잡식성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여러 분

야에 관심을 가지는 현대인으로 표현되었다. 둘째, 아보하 (아주 보통의 하루), 별 탈 없이 하루를 마

무리함에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. 셋째, 토핑 경제. 동일한 베이스를 기반으

로 하더라도 개인의 취향 한스푼이 더해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있다. 넷

째, 무해력.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은 사회에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것들이 사랑받고 

있다. 위와 같은 주제들을 바탕으로 2025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.

■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  *400~500자

  작 중 ‘시간의 가속화’라는 말이 나온다. 파르칼 브뤼크네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바쁘고 빠르게 

반복되는 일상이 곧 잘 살고있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. 머리가 띵했다. 너무나도 맞는 말이

며 내 상황에 딱 들어맞았다. 알바에 소모임, 학생회, 동아리, 운동 등으로 인해서 온전히 아무것도 

안 하고 보내는 하루가 없었다. 즉, 사색하고 성찰할만한 심적 여유도, 시간적 충만함이 부재했다. 그

럼에도 잘 살고 있다기에는 어폐가 있었다.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것도 아니며 학생회 선배

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지도 못했다. 와중에 성적과 과제까지 잘 챙기기엔 더욱이 쉽지 않았다. 과연 

효율적인 삶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았고 한동안은 허탈감이 가득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내

렸다. 추후에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삶이 후회로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. 

 첫 장부터 등장한 옴니보어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. 관심가는 분야는 다양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

직접 경험해보아야 만족한다. 미처 하지 못해 남는 미련보다 비효율적이더라도 편식 없는 식사를 더 

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이번 학기 바쁘게 보내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택지들을 좁혀나갈 

것이다. 흔히들 ‘선택지를 늘린다’는 말을 더 좋아하지만 과한 옴니보어에게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 

또한 필요할테다. 

■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  *100자 내외

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. 딱딱한 책처럼 보이지만 부담 없이 술술 읽혀나간다. 2026 시

리즈도 물론 읽어볼 의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. 미래를 

대비하는 것은 그 이후이다.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 더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

단언한다.        

[서평 첨삭 및 제출 방법]

서평 작성 ▶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[사고와 표현 과정] 내외국인 표현능력상담 프로그램 신청 ▶ 첨삭내

용 토대로 내용 수정 ▶ 서평 본문 및 첨삭과정(상담 신청 캡쳐, 첨삭메일 등)을 PDF파일 1개로 합쳐 

E-CLASS 커뮤니티 제출


